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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 3m 스프링보드 11위 ‘극적인 결선행’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
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경기장과 선수
촌에는 선수단과 관객들의 사랑을 독차
지하는 로봇 2대가 있다.

대회 마스코트의 이름인 ‘수리’와 ‘달
이’로 각각 불리는 인공지능 안내로봇들
은 마스코트의 실제 모습을 모니터에서
표출하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다. 수리는 다이빙 종목이 진행 중인 남
부대 시립국제경기장, 달이는 선수촌에

서 각각 만날 수 있다.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경기장 게이트 부근을 돌아다니며 관람
객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정면에 사람
이 보이면 멈춰선 뒤 배 부위에 위치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회소개는 물
론 경기일정과 경기장 정보, 행사·이벤
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음성인
식 기능도 탑재해 ‘오늘 날씨는 어때’와
같은 질문에 ‘오늘 광주 날씨는 맑고 최
고 온도는 31도입니다’ 등의 정보를 전
달하기도 한다.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로봇과
함께 춤을 추는 댄스 기능과 직접 사진

을 찍어주는 기능까지 갖춰 선수단과 어
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

히 사진 기능은 인기가 엄청나다. 관객
이 이번 대회와 관련한 각종 배경 및 스
티커를 선택해 사진을 촬영한 뒤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사진이
전달된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진을 찍
고 응원갤러리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와 함께 경기장 곳곳에 비치된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도 대회 정보와 일
정 등을 제공하며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 양혜정(38) 씨는
17일 “아이들이 로봇과 춤을 추며 너무
즐거워하고 신기해했다”며 “로봇이 찍
어준 특별한 사진은 이번 수영대회에서
받은 가장 신기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산 기자

인공지능안내로봇수리·달이인기폭발

사람들에다가가대회정보제공
함께춤도추고사진찍어주기도

대회 일정과 정보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수리
와 달이 로봇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현장
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리 로봇(왼쪽)으로
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제공 ｜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대한민국 남자 다이빙
의 희망 우하람(21·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세계선
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하

며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다.
우하람은 17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
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
보드 준결선에서 1∼6차시기 합계
430.65점을 받아 11위로 결선에 진출했
다. 이로써 이번 대회 개인전(3m 스프링
보드·10m 플랫폼) 결선진출자에게 주
어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함께 거머
쥐는 기쁨을 누렸다. 준결선에 출전한
총 18명 가운데 결선 진출자는 12명이
다.

예선에서 1∼6차 시기 합계 457.70점
을 기록, 3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스타트
를 끊은 우하람은 준결선 2차시기에서
49.30점, 4차시기에서 50.75점을 받는

데 그치며 위기에 몰렸다. 입수시 자세
가 불안정해 감점폭이 컸다. 5차시기를
마친 시점에서도 340.95점, 13위로 결선
진출 여부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마지막
6차 시기에서 난도 3.9의 연기를 완벽하
게 마무리지으며 89.70점을 획득, 힘겹
게 결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다. 비
틀어 뛰어 세 바퀴를 비튼 뒤 파이크 자
세로 두 바퀴 반을 도는 기술이었다. 중
압감을 이겨내고 준결선 6차례 연기 가

운데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성공한 결과
는 달콤했다.

우하람이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거
둔 개인 최고 성적은 2015년 러시아 카
잔 대회에서 기록한 7위다. 전 종목을 통
틀어 개인전 최고 성적은 이번 대회 1m
스프링보드의 4위였다. 결선에 오르며
세계선수권 첫 메달이라는 동기부여도
그만큼 커졌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선은 18일 오

후 8시45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하
람을 비롯해 준결선 1∼2위를 차지한 셰
쓰이, 차오위안(이상 중국), 예브게니 쿠
츠네초프(러시아) 등 12명이 경쟁을 벌
인다. 특히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이어 이 종목 2연패를 노리는 셰
쓰이는 준결선에서 522.60점을 받아
2위(469.30점)와도 53.30점의 격차를 보
일 정도로 압도적인 연기를 펼쳤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마지막시기난도3.9성공 ‘도쿄올림픽티켓’
준결선 5차시기꺠후 13위 탈락 위기
6차 시기서 결선 확정 짜릿한 반전
세계선수권 첫 메달 도전 동기부여
오늘 오후 8시45분 운명을 건 결선

우하람은 한국 다이빙의 ‘희망’이다. 17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선에서
11위로 결선에 올라 2020도쿄올림픽행 티켓을 확보했다. 사진은 예선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는 우하람. 광주 ｜ 뉴시스

이슈

올해 1000만 영화가 무려 4편이나 탄생
한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누적 1000만 관객 돌파
를 예고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쓰일 전
망이다.

1월23일 개봉한 ‘극한직업’의 1626만 관
객(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동원으

로 시작한 ‘1000만 릴레이’는 4월24일 선
보인 ‘어벤져스:엔드게임’(1392만 명) 이
후 5월23일과 30일 공개한 ‘알라딘’과 ‘기
생충’으로 이어졌다. ‘알라딘’과 ‘기생충’
은 16일 현재 각각 1032만, 995만 명을 기
록하고 있다. 연간 두 편 이상씩 1000만 영
화가 나왔지만 한 해에 4편이 쏟아지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1000만 홍수’라 할 만하
다.

특히 ‘기생충’은 개봉 8주차에 접어든
17일 현재 평일 평균 1만∼2만 명씩 모으

고 있다. 개봉 직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
려상 수상에 따른 화제와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이에 더해 뜻밖의 영화가 관객의 폭발적
인 관심 속에 ‘복병’으로 등극, 1000만 성
공을 거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코
미디 ‘극한직업’은 설 연휴 전 세대의 관객
을 사로잡아 ‘명량’에 이어 역대 극장 개봉
작 흥행 2위를 차지하는 반전의 역사를 썼
다. 또 개봉 당일 7만2736명으로 출발한
‘알라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 역주
행에 성공, 뮤지컬 음악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4편의 1000만 영화에 힘입어 올해 상반

기 극장 누적 관객은 사상 처음 1억 명을
돌파했다. 16일 현재 1억2095만2883명을
기록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관객 증가폭
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막 연중 최대 성수기에 접어든 극장
가에서는 17일 ‘라이온 킹’을 시작으로
24일 ‘나랏말싸미’와 30일 ‘엑시트’ 등 여
름 기대작이 줄줄이 개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CJ CGV 황재현 팀
장은 “하반기에도 경쟁력을 갖춘 라인업
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연간 누적 관객이
사상 처음 2억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
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벌써1000만영화4편탄생…누적관객1억꺠훌쩍

극한직업·어벤져스·알라딘이어
기생충 20일경 1000만달성예고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역시 ‘글로벌 스타’답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수입 많은 유명인’ 가운데
43위에 올라 화제를 모은 방탄소년단이 또
한번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다. 방탄소
년단이 17일(한국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The 25 Most Influential People o
n the Internet)에 선정됐다. 2017년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벌
써 3년째다.

타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 해리 왕자와 매건
마클 왕자비,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카
디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소셜미디
어(SNS) 영향력, 뉴스를 만들어내는 전반
적인 능력이 이번 선정의 평가 기준이 됐
다. 이들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타임은 “한국의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룹이 되어가
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수백만
명의 강력한 팬덤인 아미(ARMY)의 적극
적인 온라인 콘텐츠 소비와 홍보 덕분”이
라면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소셜 50차
트에서 2년 넘게 정상을 지키고 더욱 더 성
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부연했다.

또 방탄소년단이 1년 안에 세 번 연속
‘빌보드200’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
하며 최근 발표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
나’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동
안 7500만 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뿐
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내세
운 모바일 게임 ‘BTS 월드’를 소개하며 해
당 게임이 출시 하루 만에 33개국 애플 앱
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BTS

타임, 인터넷서 영향력 큰 25인발표

글로벌슈퍼스타BTS
트럼프대통령과함께선정


